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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 지 원 이 장 한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체형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과 섭식행동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89명의 여대생을 섭식억제 수준(억제, 비억제)과 처치조건(통제, 몸매

평가, 몸매평가 후 긍정피드백)에 따라 6개 집단으로 분류하여, 처치조건 전후에 자기보고식 척도

와 암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여 명시적 및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실제 초콜릿 섭

취량을 측정하여 섭식행동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암묵적 연합검사에서는 섭식억제 수준과 처

치조건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반면, 자기보고식 척도와 초콜릿 섭취량에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즉, 섭식억제자는 처치 전에 비해 처치 후에 몸매평가 조건에서는 암묵적 자존감

이 저하된 반면, 몸매평가 후 긍정피드백 조건에서는 암묵적 자존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섭식

억제자의 암묵적 자존감은 처치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이런 연구결과는 체형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을 고양시키는데 효과적이며, 나아가 치료적 장면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섭식억제, 긍정적 피드백, 암묵적 연합검사, 섭식행동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2011-

0003012).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장한,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Tel : 02-820-5751, E-mail: clipsy@c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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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식억제(dietary restraint)란 먹고자 하는 생
리적 욕구에 대항하여 음식 섭취를 의도적으로 제
한하는 인지적 노력을 뜻한다(Herman & Polivy, 
1975). 대부분의 섭식억제 행동은 다이어트의 일
환으로 나타나며, 마른 체형을 이상적인 미의 기
준으로 삼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점차 증가 추
세에 있다(Strigel-Moore, Silberstein, & Rodin, 
1986).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체형 및 체
중과 관련된 외부의 평가를 사회적인 압력으로 받
아들이고 음식조절을 위해 노력한다(안귀여루, 
2012). 그러나 과도한 섭식억제 행동 및 평가에 
대한 민감성은 오히려 체중 감량의 실패요인일 뿐
만 아니라(이민규, 한덕웅, 2001), 신경성 거식증, 
신경성 폭식증과 같은 섭식장애로 발전되기도 한
다(Fairburn & Copper, 1982; Schlundt & 
Johnson, 1990). 이런 이유로 섭식억제자의 특성
을 밝히고, 그에 기초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증상
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섭식억제자의 특성을 밝히려는 다수
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완벽주의적이거
나 충동적인 여성이 섭식 억제적 경향을 보이며, 
또한 섭식억제자는 신체불만족, 낮은 자존감, 부
정적인 기분 등과 같은 만성적인 심리특성을 지
니고 있어, 이는 특정 사건 및 자극에 의해 즉각
적으로 유발된다고 하였다(김하영, 박기환, 
2009). 특히, 섭식억제자는 이상적으로 날씬한 몸
매정보에 노출되면 자신의 체형과 상향 비교하여 
기분과 자존감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여러 연구
(Mills, Polivy, Herman, & Tiggemann, 2002; 
Cohen, 2003)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날씬함의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의 몸매정보가 섭
식억제자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유발시킨다는 결

과들이 지지되고 있는데(김민정 외, 2004; 
Anschutz, Engles, Becker, & Strien, 2008; 
Hoffmeister, Teige-Mocigemba, Blechert, 
Klauer, & Tuschen-Caffier, 2010), 이는 몸매정
보 자체만으로도 섭식억제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
중 및 체형을 상기시켜 신체불만족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임숙희, 김교헌, 2009). 이처럼 갑작스
럽게 유발된 부정적 심리상태는 섭식억제자의 실
제적인 폭식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
는데(배하영, 이민규, 2004), Herman과 Polivy 
(1975)는 이런 현상을 “탈억제(disinhibition)”라
고 명명하였다. 탈억제 이론에 따르면, 섭식억제
자가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받게 되면 다이어
트 동기가 낮아져서 체중감량과 같은 고차원적인 
목표 대신에 음식과 같은 저차원적인 단서에 주
의를 돌려 폭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Herman & 
Polivy, 1975; Heatherton & Baumeister, 1991; 
Loxton, Dawe, & Cahill, 2011). 즉, 섭식억제자
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부정적 기분과 자존감의 
저하를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상태에 쉽게 압도되어 폭식과 같은 이상섭식행동
을 보이게 되며, 일시적인 폭식이 끝나고 나면 다
시 인지적으로 섭식을 억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한다.
  이처럼 섭식억제자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증상
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므로, 이들의 기분 및 자존
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valdi, Zimmermann, & 
Naumann, 2011). 긍정적 심리상태는 정신적인 
안녕과 관계가 깊어 병리적인 왜곡의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는데, 섭식억제자의 경우에는 줄어든 
몸무게가 행복감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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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졌다(Tiggerman, 1994). 이에 몇몇 
선행연구에서는 섭식억제자에게 체중에 대한 긍
정적 정보를 제공했을 때 실제 기분과 자존감을 
상승시키고 폭식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았다. 
Mcfarlane 등(1998)은 섭식억제자에게 실제보다 
가벼운 몸무게를 피드백하여 기분 및 자존감의 
상승을 유도하였으나 효과가 미미하였으며 폭식
행동에 미치는 효과 또한 불명확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섭식억제자의 특징인 낮은 자존
감을 고양시키는 데 직접적이고 신뢰로운 처치를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섭식억제자는 자
신의 체중에 대해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
문에, 실제보다 가벼운 몸무게를 피드백 받는 것
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엔 부족하
고 오히려 작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Mcfarlane, Polivy, & Herman, 1998). 또
한 실험실 연구의 특성 상, 실험자가 제공하는 피
드백은 부자연스럽거나 섭식억제자에게 가치 있
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험자가 아
닌 제 3자에 의한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섭식억제자는 타인이 보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
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타인이 또래여성일 경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데(Stice, Maxfield, & 
Wells, 2003), 이는 대부분의 섭식억제자 여성이 
또래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Claes, 1992). Mills와 Miller(2007)의 
연구에서는 또래 여성의 부정적 피드백이 섭식억
제자의 기분 및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
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공모자로 참
가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을 선정하여 또래 여
성의 긍정적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변화양상을 살펴보
기 위해서는 자존감에 대한 명시적 태도 뿐 만 
아니라 암묵적인 태도를 함께 측정할 필요성이 
있다. 명시적 자존감은 자신과 관련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논리적이고 의식적인 느낌으로 
정의되는 반면, 암묵적 자존감은 전의식적이고 보
다 자동적인 자신의 평가를 의미한다(Epstine & 
Morling, 1995). 다만, 개인이 이 두 가지의 자존
감을 하나의 단위로 경험한다고 느낄지라도 실제
로는 상관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한 정도의 상관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sson, Swann, 
& Pennebaker, 2000). 현재까지는 자존감의 변
화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를 사용하였으나 명시적 자존감만을 측정하는 것
은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편향의 민감성 문제
(Paulhus, 1984), 자기성찰의 한계(Nisbett & 
Wilson, 1977)로 인해 섭식억제자의 태도가 온전
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암묵적 자존감
은 의식적인 과정을 배제시키고 자기관련자극에 
대한 자동적 반응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이다
(Greenwald & Farnham, 2000). 또한, 외현적인 
자존감과 내현적인 자존감의 상관이 적다는 연구
를 토대로 명시적인 자존감과 함께 암묵적 자존
감을 함께 측정하는 것이 자존감의 실제적인 변
화를 확인하는데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의 목적은 암묵적 연합검사
를 통해 체형에 관한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실제 초콜릿 섭취량 측정을 통해 폭식증상 여부
를 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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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참가자

  실험참가자는 서울에 소재한 C대학의 여대생 
89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섭식억제 문제가 주
로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여 실험참가자
(평균연령 21.4세, 표준편차 1.9세)를 여대생으로 
제한하였으며, 우선 섭식억제 수준에 따라 섭식억
제자(섭식억제척도 51점 이상)와 비섭식억제자
(51점 미만)로 분류한 후, 각기 다른 3가지 처치
조건(통제, 몸매 평가,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
백)에 무선할당하였다. 최종 분석과정에서 매우 
일탈된 반응(평균±2.5표준편차)을 보인 7명을 제
외하여 최종 82명을 분석하였다.

설문지 및 실험도구

  섭식억제척도. 이 척도는 이민규와 한덕웅
(1999)이 한국인을 기준으로 개발한 척도로서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 '매우 그렇
지 않다'에서 6점 '매우 그렇다' 범위 내에서 평정
하도록 하였다. 점수범위는 0점에서 90점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섭식억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치(51점)를 기준으로 실험참여
자를 섭식억제자와 비섭식억제자로 분류하였다.

  Rosenberg의 상태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이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전반적인 자존감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설문지로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항상 그렇다' 내
에서 평정한다. 점수범위는 10점부터 50점까지 
이며 점수가 클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실험 전 배고픔 정도와 현재 기분. 실험을 시작
하는 시점에서 주관적인 배고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배가 고프십니까?"라
는 질문에 대해 7점 척도(1: 전혀 배고프지 않음, 
7: 매우 배고픔)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처치조건 
전후로 현재의 기분을 2번 측정하였는데, '현재 
기분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에
서 "매우 긍정적"항목을 양축으로 하는 100mm 
VAS(Visual Analogue Scale)에 반응하게 하였다. 

  자존감 암묵적 연합검사(Self-Esteem Implicit 
Association Test: Self-Esteem IAT). 암묵적인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존감 암묵적 연합검사
를 사용하였는데, 암묵적 연합검사는 Greenwald 
(1998)가 개발한 도구로서 단어분류를 통해 주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인 성,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여 외현적인 태도와 
비교하는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존감에 대
한 암묵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을 “긍
정단어”와 연합시키는 속도와 “부정단어”와 연합
시키는 속도를 비교하였는데, 더 빠르게 연합시키
는 단어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이며 곧 자신의 
자존감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어 
자극은 김효주(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자신” 
범주 단어(나, 내가, 나를, 나의, 내 것), “타인” 
범주 단어(너, 네가, 너의, 너를, 네 것),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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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단어(사랑, 기쁨, 영광, 즐거움, 훌륭함), “부
정” 범주 단어(고뇌, 실패, 상처, 무서움, 끔찍함)
를 각각 5개씩 선별하였다. 
  실험참여자는 컴퓨터 화면 중앙에 나타나는 표
적 단어를 각각 왼쪽과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두 
가지의 범주 중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분류
하도록 지시받았다. 왼쪽 키(D)와 오른쪽 키(K)
를 해당 범주의 방향에 맞게 누르도록 지시하였
는데, 범주의 위치는 계속 무선적으로 변화하였
다. 자존감 암묵적 연합검사는 처치조건 전후로 2
번 실시하였는데, 연습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합되는 단어의 순서를 다르게 구성하였다. 

  초콜릿 섭취량. 실제 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초콜릿을 섭취한 총량(g)을 측정하였다. 실험참여
자에게 한 개 이상의 초콜릿을 반드시 섭취하도
록 하기 위해 초콜릿 맛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양에 구애받지 않고 10분 동안 자유
롭게 먹게 하였다. 이는 실험참여자로 하여금 맛
을 평가해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여 좀 더 자연
스러운 상황에서 초콜릿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또한, 보통 섭식억제자의 폭식증상은 홀로 
있을 때 잘 나타난다는 연구결과(Polivy, Herman, 
Younger, & Erskine, 1979)에 따라 실험참여자
가 초콜릿을 섭취할 때 실험자는 자리를 피해주
었다.   

실험 절차

  실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신제품에 대한 맛 평가” 실험을 커버스토리
로 구성하여 실험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공복상태

가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실험
참여자에게 사전에 약간의 공복상태만 유지할 것
을 지시하였으며 배고픔 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하
였다. 실험참여자가 실험실에 도착하면 참가동의
서를 먼저 작성한 후, 같은 또래의 여성 1명(실험 
공모자)과 마주보고 앉아서 노트북으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실험 시작에 앞서 두 사람 모두 실
험참여자라고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먼저 현재의 
기분과 자존감을 묻는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작성 
한 후, 첫 번째 암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연합검사 실시 이후, 실험참여자에게 신
제품의 맛을 평가하기에 앞서 신제품의 이미지에 
맞는 광고 모델을 선별하기 위하여 각 인물들의 
매력도와 분위기를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
라고 소개하였다.
  실험참여자는 각기 다른 처치조건(통제, 몸매 
평가,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백)의 과제에 따
라 작업을 수행하였다. 통제조건의 실험참여자는 
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IAPS; 
Lang, Bradley, & Cuthbert, 1995)에서 선정한 
10장의 중성적인 인물에 대한 매력도 및 분위기
에 대해 평가하였다. 몸매 평가 조건의 경우, 10
장의 날씬한 모델 사진에 대한 매력도 및 자신과 
타인(공모자)의 체형을 평가하는 작업을 실시하였
다. 끝으로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조건은 몸매 평가를 수행한 후 공모자가 잠시 자
리를 비웠는데, 실험참여자에게 공모자(타인)로 
부터 자신의 평가보다 더 날씬한 체형으로 평가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각 처치조건의 과제를 완료한 후, 실험참여자는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암묵적 연합검사를 재실시
하였다. 모든 검사를 수행한 후, 실험참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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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방으로 이동하여 10분 동안 초콜릿을 섭취하
고 그 맛과 시장가치에 대해 평가하였다. 맛에 대
한 평가가 완료되면 모든 실험참여자에게 실험 
목적을 밝히고 실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은 이후 귀가하도록 하였다. 

실험 공모자

  실험 공모자는 참여자와는 안면이 없는 C대학
의 여자 대학원생 1명이었다. 실험참여자에게 긍
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경우, 피드백을 주는 대상
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또래여성의 
경우 효과가 크다는 연구(Mills & Miller, 2007)
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공모자의 역할은 실험참여
자인 것으로 가장하여 실험절차를 동일하게 진행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모자는 몸매 평가조건을 
수행한 후에 잠시 자리를 비우는 역할을 하며, 그 
사이에 실험자가 참여자에게 공모자(타인)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려주게 된다. 

데이터 분석 방법

 
  명시적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의 상
태자존감 척도 10문항을 처치조건 전후로 실시하
여 실험참여자의 명시적 자존감의 변화양상을 확
인하였다. 명시적 자존감의 변화량은 처치 후의 
명시적 자존감의 총합점수에서 처치 전 총합점수
를 뺀 값을 사용하였다. 명시적 자존감의 변화량
에 대한 2(섭식억제 수준: 억제, 비억제) x 3(처
치조건: 통제, 몸매 평가,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
드백) 변량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윈도우형 SPSS 
17.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암묵적 자존감. 본 연구에서는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이용하였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암묵적인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과 ‘부정’단어들을 같
은 키로 누르는 시행(비일치 조건)의 평균반응 
시간에서 ‘자신’과 ‘긍정’단어들을 같은 키로 누르
는 시행(일치 조건)의 평균반응 시간을 빼는 방
식으로 산출하였다. 개인차에 의한 오염변인을 최
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반응시간의 차이를 점수 
산출에 이용되는 단계(3,4,6,7단계)의 표준편차로 
나누어 표준화된 점수(D score)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Greenwald, Nosek, & Banaji, 2003). 
또한, IAT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 
따라(권효석, 이장한, 2008; 서선영, 2008) 평균 
반응시간이 400ms이하이거나 10,000ms 이상인 
회기는 삭제하였다. IAT점수의 변화량은 처치 후 
IAT점수에서 처치 전의 점수를 뺴는 방식으로 계
산하였다. IAT점수 변화량에 대한 통계분석도 다
른 종속측정치와 같은 방식으로 2 x 3 변량분석
을 시행하였다. 

  초콜릿 섭취량. 자존감의 변화로 인한 섭식행동
을 예측하기 위하여 참여자가 섭취한 초콜릿 총
량(g)을 확인하였다. 이는 참여자가 초콜릿을 섭
취하기 전에 초콜릿 총량의 무게를 미리 측정한 
후, 섭취 이후 남은 총량을 빼는 방식으로 섭취총
량을 계산하였다. 분석에는 섭취한 초콜릿 섭취총
량에 대한 통계분석도 다른 종속측정치와 같은 
방식으로 2 x 3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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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억제자 (n=43) 비섭식억제자 (n=39)

처치 전 처치 후 처치 전 처치 후

기분 통제 6.54 (1.50) 6.85 (1.46) 6.14 (1.56) 6.29 (1.90)

몸매 평가 6.11 (1.84) 5.72 (1.84) 6.61 (0.96) 6.38 (1.45)

기분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백

6.75 (1.29) 7.00 (1.28) 7.00 (1.86) 7.17 (2.25)

표 1. 각 집단 별 기분 변화양상

섭식억제자 (n=43) 비섭식억제자 (n=39)

처치 전 처치 후 처치 전 처치 후

기분 통제 39.31 (4.64) 39.54 (5.24) 37.29 (6.99) 36.79 (6.60)

몸매 평가 36.89 (7.18) 35.89 (9.48) 38.23 (6.75) 38.46 (7.07)

기분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백
38.92 (7.56) 39.75 (8.11) 37.42 (7.72) 38.00 (7.70)

표 2. 각 집단 별 명시적 자존감의 변화 양상

결 과

자기보고식 척도

  실험 전 배고픔 정도.  실험을 실시하기 전, 섭
식억제 수준 및 처치조건에 따라 주관적인 배고
픔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집단 간의 배고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5, 81) = .54, ns. 
 
  기분변화.  섭식억제 수준과 처치조건에 따른 
기분의 변화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2(섭식억제 수
준: 억제, 비억제) x 3(처치조건: 통제, 평가, 평
가 후 피드백)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
과, 처치조건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미하였다, ŋ2 

= .11, F(2, 76) = 4.89, p < .05. 이런 결과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실험참여자가 몸매

를 평가하는 처치조건 이후, 처치 전보다 부적인 
기분으로 변화하지만, 통제조건과 몸매 평가 이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조건에서는 처치전보다 
더 긍정적인 기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명시적 자존감의 변화.  2(섭식억제 수준: 억제, 
비억제) x 3(처치조건: 통제, 평가, 평가 후 피드
백) 이요인 변량분석을 사용하여 섭식억제 수준
과 처치조건에 따른 명시적인 자존감의 변화량 
차이를 확인한 결과, 섭식억제 수준과 처치조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F(2, 
76) = .99, ns, 주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암묵적 연합검사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  섭식억제 수준과 처치
조건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암묵적 연합검사(IAT) 점수 변화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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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섭식억제 수준과 처치조건에 따른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

2(섭식억제 수준: 억제, 비억제) x 3(처치조건: 
통제, 몸매 평가,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백) 
이요인 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IAT 점수 변화량
은 처치 후 점수에서 처치 전 점수를 빼는 방식
으로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IAT 점수 변화량에 
대한 섭식억제 수준과 처치조건의 상호작용 효과
가 유의미하였다, ŋ2 = .08, F(2, 76) = 3.20, p 
< .05.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섭식억
제자의 경우, 몸매 평가조건에서 IAT점수 변화량
이 -0.19(SD=.09)로 감소한 반면,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백 조건에서는 IAT점수 변화량이 
0.21(SD=.10)로 상승하였다. 즉, 섭식억제자는 
몸매를 평가한 후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
았을 때, 몸매를 평가하기만 했을 때와 비교하여 
암묵적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반면, 비섭식
억제자는 처치조건에 따른 자존감의 변화가 유의
미하지 않았다. 

섭식행동

  초콜릿 섭취량.  처치조건 이후의 섭식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섭취한 초콜릿의 총량(g)에 대한 
2(섭식억제 수준: 억제, 비억제) x 3(처치조건: 
통제, 몸매 평가, 몸매 평가 후 긍정적 피드백) 
이요인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섭식
억제 수준과 처치조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F(2, 76) = .20, ns, 주효과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각 집단에 따른 초콜릿 섭
취량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 암묵적 연합검사와 실제 초콜릿을 
사용하여 체형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및 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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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 결과, 섭식억제자 집단에서 처치에 따
른 암묵적 자존감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섭식억제자는 몸매평가 조건에서 처치 전에 비해 
암묵적 자존감이 저하된 반면, 몸매를 평가하더라
도 자신의 체형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자존감이 상승하였다. 하지만, 처치 이후 섭
식행동을 확인한 결과, 초콜릿 섭취량에 대해 집
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섭식억제자가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는 경
우에 암묵적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섭식억제자가 여성의 몸매정보에 노출되었을 
때에 자존감이 저하된다는 기존의 결과를 입증한 
것으로(Hoffmeister et al., 2010; Trottier, 
Polivy, & Herman, 2007),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
체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섭식억제자에게 몸매 
관련정보는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체형을 상기시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런 결과로부터 체중 및 체형은 섭식억제자의 자의
식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며, 자신의 가치를 매
기는 기준이 된다는 것(김민정 외, 2004)을 실험
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몸매 평가로 인한 
부정적 기분변화는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나
타났는데, 이는 현대 여성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섭식억제자가 유의
미하게 더 나쁜 기분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는 섭식억제자가 몸매 평가를 통해 암
묵적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체형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 경우에는 
자존감이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체중 및 체
형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자신의 체형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 자존감을 증가시키는데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피드
백이라 할지라도 제공하는 주체에 따라 효과크기
가 다르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또래 여성을 
공모자로 활용하여 실험참여자에게 피드백을 제
공하였다. 섭식억제자는 같은 또래의 여성을 평가
할 때 좀 더 비판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피
드백 또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Vella-Zarb & Mills, 2011). 특히, 섭식억제자
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데 또래 여성들의 경우 동일시하기 쉽고 자신의 
체형과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중요한 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섭
식억제자는 체형에 의해 자신의 가치가 좌우되기 
쉬우며,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
기 위해서는 좀 더 중요한 타인을 이용하여 피드
백을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섭식행동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증명된 
"탈억제(disinhibition)" 이론과는 달리, 섭식억제
자는 몸매평가 조건에서 부정적인 심리상태(예, 
낮은 자존감)를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식행
동을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결과를 얻은 이유에 대
해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섭식
억제자의 저하된 암묵적 자존감은 실제적인 폭식
행동을 야기시킬 만큼 부정적인 심리변화를 의식
하지 못하였거나 사회적인 시선을 의식하는 섭식
억제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섭식행동을 조절하
여 폭식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
지 가능성은 초콜릿의 맛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
이 자연스러운 섭식행동을 유발하는데 부족했을 
수 있다. 평소에 섭식억제자의 폭식이 TV를 시청
하는 등의 편안한 분위기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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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을 볼 때, 맛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 자연스럽게 폭식증상으로 이르는데 방해요소
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 중에 하나는 암묵적 연합검사
를 통해 섭식억제자의 자존감에 대한 내현적인 
태도를 밝혀냈다는 점이다. 명시적 자존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암묵적인 
자존감에서만 집단의 특성이 나타난 것은 자기보
고식 설문지만으로는 섭식억제자의 자존감을 충
분히 밝히지 못한다는 연구(Hoffmeister et al., 
2010)를 지지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섭식
억제자가 스스로의 자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타인의 관점을 고려한 명시적인 자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무의식적인 태도가 나오는 암묵적 
자존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그 관련성 또한 높지 않다(Hoffman et al., 
2005). 특히, 이상 섭식행동을 예측함에 있어서 
암묵적인 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는 연구
결과(Vartanian, Polivy, & Herman, 2004)를 토
대로 볼 때, 섭식억제자의 자존감을 정확히 측정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태도와 암묵적 태도를 함
께 보아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추
후 연구에서는 고칼로리 음식과 같이 타인의 관
점을 의식해야 하는 대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태도 모두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할 수 있다. 이에 암묵적 태도의 변화가 실제
적으로 섭식억제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는 것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에서
는 체형과 관련된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자동적
인 평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단기적인 처치(예, 
주어진 시간 내에 여성의 몸매를 평가)만으로도 
암묵적 태도가 변화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증
명한 것이다. 비록 본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의 몸
매를 평가시키거나 피드백에 의해 심리상태가 변
화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섭식억제 수준 및 
처치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섭식억제자의 자존감이 곧 
체중 및 체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존감에 대한 암묵적 태도 또한 영향 받기 
쉽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섭식억제자가 일상생
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몸매와 관련한 정보는 접
근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시간의 노출만으
로도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으며, 최종적으
로는 이런 변화가 궁극적인 섭식행동에 이르기까
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몇 가
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로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
는 처치조건의 경우, 날씬한 모델 및 자신과 타인
의 몸매를 평가하는 과정이 모두 중첩되어있다. 
비록 몸매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섭식억제자의 
기분과 자존감을 하락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몸매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확언하기 어렵
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 자존감의 변화
에 뒤따른 섭식행동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섭식억제자의 급작스러운 폭식행동(탈억
제)은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으로써, 앞서 논의된 
점을 보완하여 추후연구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의 기분을 측정하
기 위해 사용된 VAS척도는 본래 만성 통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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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개인의 주
관적인 느낌을 수치화시키기 위하여 광범위한 영
역에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VAS가 기존의 
mood scale이나 PANAS척도처럼 신뢰도 및 타당
도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도구라는 것을 고려
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기분에 대한 측정 도구를 
좀 더 정교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BMI 지수를 고려하지 않았
다. 비록, 섭식억제자는 기본적으로 정상체중임을 
가정하고 있지만, 정확히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결과를 섭식장애 환자, 비만자에게까
지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비록 본 연구는 자존감의 변화가 이후의 섭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밝히지는 못하였으나, 
타인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섭식억제자의 암묵적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섭
식억제자가 일상생활 속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
는 몸매관련 정보 속에서도 타인의 긍정적인 피
드백이 이들의 정서가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좀 더 다양하고 구체화시킨 긍정적인 
피드백 연구를 통하여 생태학적 타당도를 매우 
높일 수 있으며, 치료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된다. 즉, 본 연구의 의의는 섭식억제자의 
부정적인 신념 및 폭식행동을 확인하였던 대다수
의 연구와는 달리, 피드백 제공을 통하여 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는데 있으며, 향후 좀 더 확장된 연구를 통해 치
료적인 장면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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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ositive feedback has an effect on a

restrained eater's self-esteem and eating behavior. A total of 89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ere selected and divided into 6 groups: restrained level (restrained, unrestrained)

and treatment (control, shape evaluation, shape evaluation and positive feedback). All

participants did self-report and the implicit self-esteem test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to

show changes in their implicit and explicit self-esteem. Furthermore, we measured how

participants consumed chocolate to examine eating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mplicit self-esteem test was significant in restrained level and treatment; however, there no

significance was found in self-report and eating behavior. That is, restrained eaters reported

lower self-esteem after shape evaluation, but they reported higher explicit self-esteem after

treatment with shape evaluation and positive feedback. On the other hand, unrestrained

showed no change in self-esteem and eating behavior. The results suggest positive feedback

is effective in enhancing self-esteem in restrained eaters.

Keywords: restrained eaters, positive feedback, implicit association test, eat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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